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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제의숨결느끼고…백제의역사도공부해보고…

▲▲입입점점리리 11호호분분 궁궁륭륭식식으으로로 중중앙앙세세력력과과 밀밀
접접한한 관관계계
입점리 86-1호분은 경사면을‘ㄴ’자로 파고

자연괴석의 평평한 면으로 맞춰 벽을 쌓았으
며,�벽의 80㎝ 높이부터 널방 안쪽으로 네벽을
맞조이며 둥근천장(궁륭식)으로 만들어졌다.
시기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,�당시의 백제
중앙의 무덤양식과 같아 중앙세력과의 밀접한
관계를 가진 이 지역 최고의 세력으로 성장한
사람의 무덤으로 추정된다.�고분 98-1호분은
수혈식석곽묘로 길이 3.2m,�폭1.4m로 돌곽이
다른 고분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.�이 무
덤에서도 금동제 귀걸이,�목걸이와 팔찌로 사
용된 옥,�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입점
리 고분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.�

▲▲출출토토유유물물과과 국국내내외외 교교류류
86-1호분 출토유물은 금동제 관대,�금동제 관

모,�금동제 신발,�은제 말띠드리개,�철제 마구
류,�청자 네귀달린 항아리,�백제토기 등 다양

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.�이중 금동관모
와 금동신발은 일본의 후나야마 고분에서 비
슷한 유물이 출토되어 일본과의 교류를 짐작
케 하고 있다.�후나야마 고분이 6세기경에 만
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점리 고분이 후
나야마 고분보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
로 판단된다.
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신라나 가야고분에

서도 이와 비슷한 유물의 예가 많아 5세기경
백제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금강지역에 위치
한 익산지역이 백제의 대외교류 창구역할을
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는데 뒷받침이 되
고 있다.
특히 중국제 청자는 5세기경 중국에서 작위

를 수여할 때 함께 내리던 품목으로 백제의 대
외교류뿐만 아니라 익산지역의 정치세력이 독
자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였을 가능성도 높
여주고 있다.�

▲▲옹옹관관묘묘((독독무무덤덤))--어어린린아아이이 또또는는 두두벌벌묻묻기기

입점리고분에서 옹관묘는 단 1기만이 발견되
었다.�옹관묘는 주검을 독(甕)이나 항아리(短
頸臺)에 넣어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거나
독을 넣을 만큼 적당히 파서 묻는 무덤을 말한
다.�청동기시대 이래로 이른 철기시대를 거쳐
한국의 남부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
는 오랜 전통을 가진 무덤양식 가운데 하나다.
옹관묘 사용시기에 쓰인 토기는 대개 민무늬

토기(無文土器)나 민무늬토기 계통의 적갈색
연질토기,�회색 삿무늬토기가 주로 사용되었
다.�독의 크기로 보아 묻힌 사람은 어린아이나
혹은 두벌묻기(二次葬)의 방법으로 어른을 세
골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▲▲이이전전되되어어 복복원원된된 웅웅포포리리 고고분분 1122기기((백백제제
무무덤덤 55기기,,��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 무무덤덤 77기기))
웅포리에서 발굴 백제무덤 5기는 2004년부터

2007까지 조사된 무덤으로 2007년 입점리 고분
지역으로 이전 복원되었다.�고분의 형식은 굴
식 돌방무덤 1기와 앞트기식 돌덧널무덤 4기이
며,�굴식돌방무덤은 웅진과 사비시대에 백제
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사용되었고 앞트기식 돌
덧널무덤은 구덩식돌덧널무덤에 굴식돌방무덤
의 영향으로 축조된 무덤이다.�이 무덤들은 금
강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익산 입점리 고
분,�웅포리,�군산 산월리,�장성리에서 조사된
무덤들과 함께 금강 하류지역의 지배세력과
그들의 무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
이다.�
돌널무덤 또한 웅포리에서 발견된 청동기시

대 돌널무덤으로 2004년 발굴되어 2005년 입점
리 고분지역으로 이전 복원되었다.�이 돌널무
덤은 풍화암반층을 파낸 후 판석모양의 돌을
세워 길이 130㎝ 폭 50㎝ 깊이 40㎝ 내외 크기

로 널을 만들었다.�이는 익산 황등 율촌리고
분,�망성 화산리유적,�군산 아동리유적,�서천
오석리유적의 돌덧널무덤과 함께 이 시대 청
동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무덤이다.

고분전시관 관람을 마치면 전시관 뒷산에 있
는 고분군들을 돌아볼 수 있다.�
이곳은 자연속에서 관람로를 따라 고분군들

을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 정도
로 소담스런 아름다움을 주는 풍광을 갖고 있
으며,�특히 가족단위의 관람객의 사랑을 받고
있다.�
더불어 주변에 웅포관광지,�최북단 차밭,�숭

림사,�함라산,�성당포구 등이 둘레길로 연결되
어 있어 역사문화 교육과 함께 즐기면서 건강
도 챙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
까?� /익산=장양원 기자

문득 봄기운에 따라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익
산시 웅포 입점리 고분전시관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?
1986년 입점리의 한 주민이 칡을 캐다가 우연히 금동제 모자를 발견해 알려지게 된

입점리 고분은 해발 240m의 함라산에서 금강변을 따라 뻗어 내린 산 능선에 자리잡고
있다.�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바로 그 해 8기의 고분을 조사하였고,�2년 뒤에는 사적 제
347호로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3기의 고분을
더 발견하여 합계 21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.�
입점리 고분군의 유형은 수혈식석곽묘(구덩식돌관무덤)�11기,�횡구식석곽묘(앞트기식

돌곽무덤)�2기,�횡혈실석실분(굴식돌방무덤)�7기,�옹관묘(독무덤)�1기로 여러 가지 유
형의 고분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�
입점리 고분에서 대표적인 무덤은 86-1호분과 98-1호분이다.�다른 무덤들은 경사가

비교적 심한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이 훼손되었으나,�1호분만은 비교적 잘 보
존되어 있어 구조를 상세히 알 수 있다.�

입점리서 21기고분확인…수혈식등유형가지각색


